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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황인범, 28분 만에 재차 확인한 '대체 불가'  미드필더

등록 2026.06.01 07:00:00

[프로보=AP/뉴시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황인범. 2026.05.30.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에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30·페예노르트)이 돌아

왔다.

홍명보호는 31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브리검영대(BYU)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토

바고와 평가전에서 5-0 대승을 기록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가진 최종 모의고사 첫 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디딘 한국

은 내달 4일 같은 장소에서 엘살바도르와 두 번째이자 월드컵 본선 전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소속팀에서 리그 무득점에 시달리던 '주장'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FC)이 멀티골을 터트리며 득점 가뭄을 해소한 것은 물론,

조규성(28·미트윌란), 황희찬(30·울버햄튼) 등 다른 공격 자원들도 골 맛을 봤다.

여기에 플랜A로 평가받는 스리백을 가동해 무실점 승리까지 거뒀다.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1, 2차전을 고지대에서 치르는데, 비슷한 높이의 유타에서 친선 경기를 소화해 적응도를 높이기도 했다.

그리고 핵심 중원 자원인 황인범이 돌아와 여전한 경기력을 뽐냈다는 점도 수확이었다.



[로테르담=AP/뉴시스] 페예노르트의 황인범이 22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2025-

2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7차전 슈투름그라츠(오스트리아)와 경기 전반 37분 경고를 받고 있다.

황인범은 79분을 소화했고, 페예노르트는 3-0으로 승리해 26위를 기록했다. 2026.01.23.

지난 3월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경기 중 우측 발목 인대를 다친 황인범은 복귀전을 치르지 못하고 2025~2026시즌을

마쳤다.

이에 3월 A매치도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종아리, 11월에는 허벅지 부상으로 홍명보호에서 낙마하기도 했었다.

황인범의 마지막 A매치는 지난해 10월14일 파라과이전(2-0 승)이었다.



[서울=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인범은 일찍 국내로 복귀해 재활에 집중했고, 후발대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입성했다.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트리니다드토바고전 후반 교체로 출전해 짙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후반 17분 이한범(24·미트윌란)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은 황인범은 정규 시간 28분 동안 홍명보호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었

다.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황인범은 짧은 시간에도 패스 성공률 87%(23회 시도 20회 성공), 공격 지역 패스 3회, 지상볼 경

합 성공률 100%(1회 시도 1회 성공) 등 공수 다방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기점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팀이 2-0로 앞서던 후반 20분 상대 공을 가로챈 센터 서클 부근에서 우측면에 위치한 이동경에게 정확한 발리 패스를 전달했

다.

이를 받은 이동경이 왼발 아웃프런트로 크로스를 올렸고, 조규성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상대 추격 의지를 꺾었다.

분위기를 탄 한국은 후반 30분 황희찬의 페널티킥 득점, 후반 32분에 터진 조규성의 추가골을 더해 대승을 거뒀다.



[서울=뉴시스] 31일(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브리검영대(BYU)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평가전을 뛰고 있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2026.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

지

황인범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전부터 대표팀의 핵심으로 활약해왔다.

카타르 대회 당시 좋은 경기력으로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번 북중미에서도 경기력을 이어갈지 관심

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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